
조선, 수출 100억달러 돌파!
2002년 104억달러 전망 … 하반기 발주 회복으로 목표치 달성

국내 조선업이 2002년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기업들은 2000년 수주실적에 힘입어 2002년 처음으로 수

출 100억달러를 돌파해 반도체, 휴대전화에 이어 단일품목 수출 100억달러를 열어가게 됐다.

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 들어 선박 발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신조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선시황에 파란 불이 켜져 선박 단일품목으로 수출실적 100억달러를 돌파한 104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2002년 들어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수주몰이가 이어져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2002년 11월 발생한 스페인 유조선 침몰사고 이후 선가 상승과 발주

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한층 더 활기를 되찾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그리스 아난겔, 노르웨이 라이프회그, 이태리 몬타나리 등과 이중선체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등 6척을 2억6000만달러에 수주해 2002년 수주목표 2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했다.

현대중공업도 최근 7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리베리아의 서티스드래건 쉬핑 등 5곳에서 3억3000만달러

에 수주해 당초 목표 31억달러에 한 걸음 다가섰다.

삼성중공업은 12월에 영국 BP쉬핑 등 3곳으로부터 한번에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 15척을 7억1400만달러에

수주하는 데 성공해 목표치 25억달러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한편, STX조선은 최근 스웨덴의 레데리에이비스완과 그리이스에프나브, 비잔틴 마리타임 등 3곳에서 PC선

(석유제품 운반선) 5척과 벌크선 4척 등 9척(옵션 4척 포함)을 2억5000만달러에 수주해 2002년 수주목표인 8억

5000만달러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현대미포조선도 12월 초 영국 BP해운으로부터 4만6000DWT급 PC선 12척을 잇달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려

현재까지 40척, 약 9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이미 수주목표인 35척, 9억8000만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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